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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도신경

박윤순�권사

105�장��

마가복음�1:1-8

96�장

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•주일�예배
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본당

수요�20:00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12.04

12.11

12.18

12.25

�

박윤순

이승기

홍근희

이태성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�Zehnte

감사헌금�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나�잠잠히

10�장

요한복음�20:27�도마에게�이르시되�네�손가락을�이리�내밀어�내�손을�
보고�네�손을�내밀어�내�옆구리에�넣어�보라�그리하여�믿음�없는�자가�
되지�말고�믿는�자가�되라

Johannes�20:27�� Danach spricht er zu Thomas: Reiche deinen 
Finger her und sieh meine Hände, und reiche deine Hand her 
und lege sie in meine Seite, und sei nicht ungläubig, sondern 
gläubig!

한은희

유���샘

박정애

류���현

주의�오심을�준비하라

3,4조,충성,

온유,유다

5,6조,사랑,

희락,므낫세

7,8조,화평,

인내,단

9,10조,자비,

양선,납달리

1.�오늘은�대강절�둘�째�주일입니다.�독생자를�보내신�하나님의�

����사랑을�기억하는�한�주가�됩시다.

2.�청년부�수련회(12/2-4,�만하임)가�은혜가운데�마쳤습니다.

3.�예배�후�구역장�모임이�사무실에서�있습니다.�

4.�청소년부�찬양학교�In�Christ�2기�찬양집회가�오늘�오후�3시�

����30분부터�있습니다.

5.�이혜영권사님께서�12/12일�이사를�하십니다.�다음�주일�

����예배시간에�인사하는�시간이�있습니다.

6.�2023년�서리집사�임명대상은�‘90�포함�이전�출생,�교회�등록��

����1년�이상�되신�분으로�서약서를�구역장님들께�제출해�주시기�

����바랍니다.

7.�성탄칸타타가�12/23�저녁�7시에�교회�본당에서�

����있습니다.(지휘자:엄명용집사)��

8.�12/25은�성탄예배로�유아세례가�있습니다.

9.�‘어,�성경이�읽어지네’�(11.17-2023.3.2,�매주�목�저녁�8시,��

����ZOOM)�

10.�코로나�양성이�나오신�분들은�위기관리팀에�말씀해�주시기�

������바랍니다.�(이정수�장로,�김민성�집사)



기도제목

대강절�(대림절)

‘오심’�또는�‘방문’을�의미하는�라틴어�단어�adventus에서�비롯된�대강절은�성탄절�4주�전부터�시작해서�

성탄절�이브에�끝납니다.�대강절은�교회력이�시작되는�절기로�2022년�대강절은�11월�27일에�시작하여�

12월�24일�밤에�끝납니다.�대강절�동안,�성도는�예수님의�탄생을�축하하고�마지막�때에�언약의�완성자로�

오실�그리스도의�재림을�기대합니다.

대강절�유래와�대강절을�지키는�자세

성탄에�앞서�그리스도의�오심을�기다리는�의미로�지켜지는�대강절은,�예수�그리스도�승천�이후�성령�

오심을�기념하기�위한�성령�대강절과는�구별되는�절기입니다.�성탄을�준비하기�위한�대강절은�초대�

교회시대에�이미�기념되기�시작했으나�성탄�절기에�대한�이견으로�대강절�역시�통일되지�않았습니다.�

성탄절이�동,�서로마�교회의�통일된�절기로�승인된�4세기�후반�이후에야�대강절�역시�성탄절�전�4주간의�

고정된�절기로�지켜지게�되었습니다.�

한편�대강절에�관련된�가장�오래되고�확실한�자료는�6세기�후반의�'겔라시우스�예전서'(Gelasian�

Sacrament)입니다.�이�책은�성탄절�전,�대강�절기에�사용될�여러�기도와�성서�낭독의�5주일치�분량을�

갖추고�있는데,�이로�보아�당시�교회들이�성탄절�5주일�전부터�대강절�행사를�가졌음을�알�수�있습니다.�

또한�여기에는�대강절�기간�동안의�수요일과�금요일에�사용될�기도문과�성구�낭독문도�실려�있습니다.�

이러한�수요일과�금요일�미사�예문집은�영국에서�1549년�성공회�기도서가�나올�때까지�계속해서�

사용되었습니다.�

대강절은�구세주의�오심을�바라는�기쁨의�기간인�만큼�곧이어�올�성탄절의�준비기간으로�사람들은�등불,�

모닥불,�화환�등을�이용해�경건한�가운데�그�기쁨을�표시하였습니다.�그런데�이러한�대강절이�12세기�

들어오면서�보다�넓은�의미로�해석되기�시작했습니다.�이는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강림을�단순히�과거의�

사건으로만�국한�시키는�것이�아니라�살아있는�역사로서,�앞으로�이루어질�역사로�보는�관점이�보편화된�

것입니다.

즉�그리스도께서�과거에는�베들레헴에�탄생하심으로�이�땅에�오셨고,�현재는�믿는�자의�마음에�직접�

찾아오시며,�마지막�심판�날에는�재림주로서�오실�것으로�이해하는�것입니다.�이러한�의식의�변화로�

대강절에�회개와�새�결단을�촉구하는�새로운�풍습이�생겨나기도�하였습니다.�오늘날�동,�서방의�많은�

교회에서는�대강절에�더�이상�금식을�명하지는�않습니다.�그러나�상업주의에�물든�성탄절의�요란한�축제�

분위기를�조성해�강림절의�의미마저�잊게�하는�일은�우리가�서로�지양해야�할�것입니다.�

하나님의�사랑을�품고,�그�사랑을�이루기�위해�오신�예수�그리스도를�바라보며,�감사하고�찬양하는�은혜의�

대강절이�되기를�바랍니다.�성탄의�날에�주신�가장�최고의�선물,�예수�그리스도께�가장�최고의�찬양과�

영광을�올려드리는�저와�여러분이�되시기를�소망합니다.��>>�교계신문�편집

1.�오늘도�허락하신�은혜를�기억하며�주님의�말씀�안에서�회복이�있는�삶이�되게�하옵소서.

2.�환우들과�어린�자녀들을�회복시키시고�영육이�더욱�강건하게�하옵소서.

3.�주일학교와�청소년부�자녀들이�예수님의�오심과�죽으심을�기억하며�부활의�소망으로�살게�

����하옵소서.

4.�세상을�향한�새로운�세대인�청년들이�세상�속에서�청년�그리스도인을�살아가게�하옵소서.

5.�이�땅에�하나님의�임재와�영광으로�가득차는�부흥의�날을�허락하여�주시고�이�민족을�통하여�
����열방이�주께�돌아오게�하옵소서.

6.�마인츠중앙교회가�시대적�사명을�깨달아�순종하며�주님을�기쁘시게�하는�교회로�서게�하옵소서.

7.�우크라이나와�러시아의�전쟁을�멈추게�하옵시고�코로나와�경제의�어려움에�처한�인류에게�긍휼을�

����베푸소서.

8.�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주의�말씀과�은혜로�복음전파에�충성할�수�있도록�건강주시고�모든�

����필요를�채워�주옵소서.

내가�한�것이�아니었어요

하나님이�그리스도를�통해서만�우리에게�주신�것이�복음입니다.

복음은�예수를�믿고�구원을�얻는�것입니다.

복음은�인간에게서�구원에�이르는�방법이�없음을�인정하고�

하나님께서�우리에게�열어놓으신�구원의�방법을�받아들이는�것입니다.

복음을�믿는다는�것은�우리의�인간적인�노력을�포기한다는�뜻입니다.

믿음의�대상은�오직�예수�그리스도이십니다.

오직�하나님의�아들�그리스도를�통해서만�구원이�주어짐을�받아들이는�것이�믿음입니다.

복음의�중심이요�핵심은�내가�한�것이�아니라

하나님이�하셨다는�것입니다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보디�바캄

The�center�and�the�core�of�the�Gospel�is�

what�God�has�done.�Not�what�I�have�

done.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Voddie�Baucham


